
그래도 잘 버티다 보면, 

어떻게든 좋은 일,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? 

비록 엄청 대단한 행복은 아닐지라도. 

왜, 그림자 지는 부분이 있으면 밝은 부분도 있잖아. 

지금 힘든 건 잠깐 그림자 진 거라 생각하며 살아. 

조금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

빛이 비칠 거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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